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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발달단계상의 과도기로, 아직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모에게 
의존을 하는 등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해야 하고 직업 탐색을 통해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하는 등의 자기 결정권과 책임 또한 높아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중․고등학생 시기와 마찬가지로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전통적 가치를 배우고 현 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주제 분야의 책을 함께 읽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면 성숙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학생 대상의 독서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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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imes when students are university age is a time or period of great transition and individual growth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Students are still semidependent upon their parents both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However, it is also a time for growing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such as studying 
on their own, finding effective approaches for job searches, and realizing or becoming aware of their future 
places in society. Therefore, as wi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t can be a very confusing time, especially 
with an individual’s self-identity. If students are able to read pertinent subject matter books, talk with people 
and expand their scope of recognition, they should be able to better grasp traditional values and current society 
viewpoints maturity levels and confidence will be greatly enhanced. In this study, I propose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the necessary methods for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university student reading clubs, 
focusing specifically on case studies with the whole countr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o aid students 
in this critical time in their young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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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대의 변화는 대학교에도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평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변혁을, 저출산으로부터 이어진 학령인구의 감소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 감소는 학습 수혜자의 입장에
서 반드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종합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교 숫자
는 340개이고 학생 수는 2,719,970명이다. 이 결과는 2017년보다 대학교 숫자에서는 1개
가 늘었고, 학생 수에서는 약 4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2020학년도에 대학교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52만여 명으로, 이미 2019학년도에 비해 6만 명 가까
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사상 처음으로 대학입학정원이 신입생 수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각 대학교에서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 적정 방안을 마련해
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약 천 년 전 중세시대 이탈리아의 볼로냐를 시작으로 대학들이 설립된 후, 유럽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존재는 현실과 동떨어져 학문만을 추구하는 곳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었고, 이를 
두고 상아탑이라고 비꼬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1990년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한마디로 대
학에게 상아탑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이종호, 2019).

마침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학들 역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창의․융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장 맞춤형 실무 중심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직종으로 나아가거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향이나 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학에 입학한 원인도 있지만, 대학이 학생들에게 사회로 나아가기 
직전의 마지막 학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변혁을 꾀해야 
하는 현 시점을 기회로 삼아 최고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그 방안
으로 독서가 최선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독서는 대학생들에게 자아를 성찰하고 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한 우리나라에서는 독서를 미덕으로 여겨왔으며, 이런 전통은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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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방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독서문화진흥 정책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독서는 인식론
적․심리학적․생리학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이정춘 2000, 13)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에게는 물론이고 사회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도서관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등 독서환경을 개선해,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흥미를 갖고 
독서를 시작해 평생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장차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독서 역량을 발휘해야 할 전국의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에게도 독서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구성된 독서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과 운
영 과정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의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대학생 
대상의 독서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전국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
관이 대학생 대상의 독서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
다. 따라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독서 활동 및 독서회 관련 선행연구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H독서치료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의 조직 및 운
영 과정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대학생 독서회를 조직하고 운
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생과 독서

독서는 지식을 얻는 대표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심화된 지식을 학습하게 되는 
대학생과 독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서 능력은 많이 저하되어 있으며, 절대적인 독서량 또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문화
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가 실시한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1권 이상의 일반도서(교과서․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를 제외한 종이책)를 읽은 사람들의 
비율, 즉 연평균 독서율은 성인 59.9%, 초․중․고 학생 9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년에 1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 6명도 안 된다는 것이다. 2015년에는 65.3%에
서도 5.4%가 줄어들었으며, 2년 주기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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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도 8.3권으로 하락하였다(김경진 2019, 14).   

오늘날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입학 이후 
급격히 달라진 환경과 함께 학업이수, 학점관리, 한층 복잡해진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에 대
한 부담감, 경제적인 문제,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단절 등등이 그것이다.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이런 극심한 변화 속에서 불안, 우울감, 폭력, 자살 등에 이르기도 한다. 대학생들은 인생 발
달의 단계로 볼 때, 청소년 후반기 혹은 성인 초기에 해당한다. 이런 대학생들이 지속적인 위
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에게는 이 시기가 위기의 시대인 셈이다. 이런 상
황에서 대학생들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고 자신의 존재감(self-definition)을 찾아 나서야 
한다. 독서․토론 프로그램의 운영은 이처럼 위기에 처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변화된 환경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적응력을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한다(최상민 2016, 183).

대학생활에 있어 왕성한 독서행위는 필수사항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그들의 
본분이자 절체절명의 실천 과제이다. 시간과 정력과 독서 여건이 잘 보장된 대학시절에 체계
적이고 풍부한 독서를 해두면 다음 단계의 인생과 사회생활을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되며, 

어떤 개인적 사회적 난제나 역경이 닥쳐와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체득하게 
된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 거의 예외 없이 대학생활의 보람과 졸업 후의 승부는 얼마나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를 했느냐에 좌우된다. 대학생활의 참된 의미와 
가치, 성공적인 삶은 폭넓은 교양 함양과 인류 공통의 지식과 지혜를 최대한 섭취하는데 있다
고 해도 과언은 아닐 줄 안다(박정길 2006, 7).

2. 독서회

독서회나 독서클럽이라 함은 작가, 작품 또는 특정 문제를 주제로 하여 모인 사람들이, 집
단 독서를 통한 인간관계 형성으로부터 그들 상호간의 사고력을 높이고 여러 가지 당면 문제
들을 해결해 나가는, 소위 집단 역학에 기초를 둔 모임을 말한다(손정표 2003, 193).

독서는 자기 자신을 개발시켜 학문적 성취력을 강하게 나타내고 사회적으로 우세하게 광범
위한 기능을 간접 경험하게 하여 사회를 진보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Gray 1990, 41-42). 

그러나 개인적인 조건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치해 두면 독서생활이 태만해지기 쉽고, 독서 
방법도 자신의 생각에만 얽매이게 되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면을 보충하기 위하여 독서생활
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독서회이다(장인식 1971, 156). 또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다른 회원들과 비교하여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책을 읽지 않는 성인들이 많을 때 사회
가 바람직하게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의 방법으로 독
서회를 조직하여 활동시키고 있다(Davis 1991, 35-36).



문헌정보학과 대학생을 위한 독서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5

- 265 -

다음은 독서회를 조직하여 운영했을 때 참여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강복환 1999, 237).

첫째, 무엇을 읽을 것인가에 대하여 토의함으로써 자기의 흥미를 알고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으며, 아직까지 느끼지 못한 흥미의 영역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하여 토의함으로써 독서를 계획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셋째, 독서 후에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독서할 때 주의해서 하며 이해가 정확하다.

넷째, 자기의 감상을 이야기하도록 약속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는 태도와 능
력이 길러진다.

다섯째, 독서회 활동에 참가한다는 의식이 독서의 동기를 높이고 개별적으로 독서하는 것
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여섯째,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음으로써 독서 활동의 적부를 평가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게 된다.

일곱째, 다른 사람의 견해와 자신의 견해와의 차이를 검토하고 서로 보충하고 시정함으로
써 이해가 더 철저히 된다.

여덟째, 독서회 활동에 협력함으로써 자치성과 우호성 등의 바람직한 사회적 태도가 길러진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
르면, 시도별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서 동아리는 4,094개였고 참가자 수는 
137,732명이었다. 즉, 독서 동아리는 1개 도서관 당 평균 3.9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참가자 
수는 132명이었다. 다음의 <표 1>은 시도별 독서 동아리 수와 참가자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시도별 공공도서관 독서 동아리 수 및 참가자 수

지역 동아리 수(개) 참가자 수(명)

서울 1,117 22,519

부산 243 11,187

대구 139 2,786

인천 165 5,435

광주 84 2,182

대전 79 2,585

울산 26 1,357

세종 11 108

경기 842 48,865

강원 252 8,742

충북 120 3,539

충남 150 3,215

전북 294 3,046

전남 230 12,325

경북 108 3,048

경남 189 5,669

제주 45 1,124

전국 4,094 13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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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다음의 <표 2>는 시도별 공공도서관 1관 당 독서 동아리 수와 참가자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시도별 공공도서관 1관 당 독서 동아리 수 및 참가자 수

지역 동아리 수(개) 참가자 수(명)

서울 7.0 141

부산 6.1 280

대구 3.9 77

인천 3.4 113

광주 3.7 95

대전 3.3 108

울산 1.4 75

세종 2.2 22

경기 3.4 195

강원 4.5 156

충북 2.7 79

충남 2.5 54

전북 5.1 53

전남 3.4 184

경북 1.7 47

경남 2.8 85

제주 2.1 54

전국 3.9 132

또한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독서동아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독
서 동아리는 2019년 5월 18일 기준 1,733개이다. 다음의 <표 3>은 독서동아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별 독서 동아리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지역별 독서 동아리 수

지역 동아리 수(개)

서울 613

부산 103

대구 94

인천 102

광주 50

대전 32

울산 47

세종 7

경기 93

강원 94

충북 86

충남 54

전북 108

전남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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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많은 독서 동아리 중에 대학생들만을 위한 독서회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만을 위한 독서회는 각 대학의 학과 차원
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모임일 것이다. 

3.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독서회(독서동아리, 독서클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따
라서 대학생 독서회에 관한 선행연구만 고찰하고자 했으나 발표된 논문이 적어, 대상을 구분 
짓지 않고 독서회 조직 및 운영 전반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과 대학생 독서 관련 논문들도 함
께 살펴보았다.

강복환(1999)은 ‘소집단 독서회의 운영에 관한 소고’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독서 환경 조성의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독서회 조직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집단을 통한 독서 토론회의 운영 방법과 도서의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김승환(2002)은 ‘독서캠프 활동이 대학생 중심의 독서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
해, 대학생 중심의 독서회 회원들이 독서캠프 활동에 참여한 결과 독서캠프 활동에 경험이 
있는 졸업생들과도 연관되어 독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원들 간의 독
서회 운영에 대한 격려는 독서캠프 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독
서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독서캠프라고 제안하였다. 

김현경(2013)은 ‘전문대학생을 위한 독서클럽 운영의 필요성과 실제 : 경민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전문대학에서 독서클럽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대학생들의 도서관 활
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에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인성교육도 강화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운영 전 단계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
하여 독서클럽을 위한 도서선정과 교수법 및 토론 쟁점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실행과정 
단계에서는 책을 읽고 토론과 토의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독서클럽 운영 후 과정에서
는 우수클럽 시상과 페스티벌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심보경과 윤인선(2016)은 ‘대학생 독서토론 능력 향상을 위한 북클럽 활용 교수법’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독서토론 능력 향상을 위해 한림대학교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 사례를 중심으
로, 북클럽 신청 동기, 주제 선정 및 도서목록 선정 과정, 독서능력에 따른 효율적인 북클럽 

경북 57

경남 114

제주 16

전국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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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안을 제언하였다.

임수경(2017)은 ‘대학도서관을 통한 대학생 독서 활성화 방안 연구 : 실천 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독서에 대한 대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실천 공동체의 한 유형인 독서토론 클럽을 제안하였다. 실천 
공동체는 네덜란드 공공도서관과 국내 대학도서관의 사례를 고찰하여, 연결자(connector), 

가이드(guide), 선생님(teacher), 대화 상대(conversation partner)로서 사서의 역할에 대
한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독서회 조직과 운영, 대학생들과 독서 활동을 주제로 한 것들이다. 비
록 대상이 다르고 선정 자료와 활동 방법이 달랐지만, 고찰 결과 독서 활동은 개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독서는 사회로 나아
가기 전 마지막 전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대학에서 실천이 되면,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이
나 자퇴 등을 통한 탈락률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대학생 독서회 조직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 조직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17일에 모집이 완료 되어, 4월 
6일 토요일부터 매월 2회씩 운영되고 있는 ‘전국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의 사례를 바탕
으로 그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 항목은 독서회 조직 동기, 모집 공고, 독서회 신청
자, 독서회 운영 계획 수립의 순서이다.

1. 독서회 조직 동기

본 연구자가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회를 조직해야겠다는 생각
을 한 것은 2018년도이다.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전국의 도서관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서가 되기
까지의 과정은 어렵다. 따라서 문헌정보학도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현장 사서에게 필
요한 독서 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독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필요
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 모집 공고

대학생 독서회 모집 공고는 2019년 3월 11일 도서관 메일링 리스트에 올렸다. 다음의 
<표 4>는 대학생 독서회 모집 공고에 포함된 항목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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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학생 독서회 모집 공고 항목과 내용

항목 내용

참여 대상
전국 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00명
기타 :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중인 학생들은 가능하지만, 전문대학, 사서교육원 및 학점은행 과정 
학생들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 주십시오. 독서회 회원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4월 첫 모임에 오실 때 재학증
명서를 제출 바랍니다.

모임 계획
4월부터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2-5시, 월 2회 각 3시간 씩
기타 : 매월 매회 참여가 가능한 분들만 신청해 주십시오. 월 1회만 참여가 가능한 분들, 지각이나 조퇴 
등 전체 시간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신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임 장소
H독서치료연구소
기타 : 참여 인원과 거주 지역에 따라 장소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참여자를 고려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내용 독서 후 토론과 토의, 독서 분야 강좌 수강을 통한 현장 역량 강화, 도서관 현장 및 출판에 대한 이해 등
참가 비용

없음
기타 : 단 향후 희망자에 한해 독서 분야 자격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참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전국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 참여 신청]이라는 제목을 달아 이메일 
*****@hanmail.net로 3월 17일 일요일 자정까지 보내주십시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역시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4>에 정리한 모집 공고에는 ‘참여 대상’과 ‘모임 계획’, ‘모임 장소’와 ‘내용’, ‘참가 비용’과 
‘신청 방법’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다. 다만 참여 인원과 거주 지역에 따라 모임 장소는 변경될 여지
가 있다는 점과 독서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독서회 모임이 자율적 참여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자 개개인마다의 욕
구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별 욕구가 반영되었을 때 자발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여, 첫 모임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자 했다. 그러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있었다. 따라서 운영 계획을 미리 수립해 고지할 것인
가, 아니면 참여자들과 함께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독서회 신청자

대학생 독서회 모집은 2019년 3월 11일에 시작해 3월 19일에 마감을 했다. 그 결과 총 11명
이 모집이 되었다. 다음의 <표 5>는 모집 공고와 함께 제시한 독서회 참여 신청서 양식이다.

<표 5> 대학생 독서회 참여 신청서 양식

1) 재학 중인 대학교 / 학년
2) 현재 거주 지역
3) 성별 / 성명 / 증명사진 성별 성명 증명사진
4) 휴대전화 번호
5) 이메일 주소
6) 졸업 후 희망 진로
7) 독서회 참여 신청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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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제시한 신청서 양식에는 재학 중인 대학교와 학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성별 및 성명, 그리고 사진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졸업 
후 희망 진로와 독서회 참여 신청 이유도 적도록 했다.

이어서 다음의 <표 6>은 대학생 독서회 신청자들의 소속 대학교와 이름, 학년, 성별, 거주
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대학생 독서회 신청자

순번 소속 대학교 이름 학년 성별 거주지
1 K대학교 박** 3 여 경기 화성시
2 K대학교 서** 2 남 경기 군포시
3 K대학교 한** 2 여 경기 수원시
4 N대학교 김** 3 남 충남 아산시
5 N대학교 오** 3 여 충남 천안시
6 N대학교 이** 3 여 경기 안양시
7 N대학교 조** 3 남 세종특별자치시
8 N대학교 조** 3 여 경기 용인시
9 N대학교 주** 4 여 충남 천안시
10 N대학교 홍** 3 남 충남 천안시
11 I대학교 유** 3 여 인천광역시

<표 6>에 정리한 대학생 독서회 신청자는 총 11명이다. 소속 대학교는 K, N, I 세 곳이며 
모두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학년 구성은 3학년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2
명, 4학년이 1명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7명, 남자가 4명이며, 거주지는 경기도가 5명, 충남이 
4명,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천광역시가 각각 1명이었다. 

다음의 <표 7>은 각 학생들의 독서회 참여 신청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대학생 독서회 참여 신청 이유

순번 소속 대학교 이름 독서회 참여 신청 이유
1 K대학교 박** 독서 분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싶어서
2 K대학교 서** 전국의 다른 문헌정보학과 학생들과의 교류
3 K대학교 한** 독서의 지평을 넓히고 타 대학 학생들과의 교류를 위해
4 N대학교 김** 함께 읽고 공유하기 위해
5 N대학교 오** 독서라는 매개를 통해 타 학교 학생들과 교류
6 N대학교 이** 흔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
7 N대학교 조** 주기적인 독서를 원하고 타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8 N대학교 조** 타 대학 학생들과의 교류 및 배움을 위해
9 N대학교 주** 다양한 종류의 책을 알고 싶고 각 직업군을 만나보고 싶어서
10 N대학교 홍** 사서가 되기 위한 독서 전문성 배양을 위해 
11 I대학교 유** 체계적인 독서 및 타 대학 학생들과의 교류

<표 7>에 정리한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의 독서회 참여 신청 이유는 ‘독서 역량 강화’와 
‘타 대학 문헌정보학과 학생들과의 교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청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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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독서를 실천하고 있으며, 독서회를 통해 인적 교류는 물론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의 <표 8>은 독서회 신청자들의 대학 졸업 후 희망 진로를 정리한 것이다. 

<표 8> 대학생 독서회 신청자의 졸업 후 희망 진로

순번 소속 대학교 이름 졸업 후 희망 진로
1 K대학교 박** 사서
2 K대학교 서** 사서 혹은 출판 관련
3 K대학교 한** 사서 공무원
4 N대학교 김** 사서
5 N대학교 오** 사서 공무원(교육청 소속)

6 N대학교 이** 사서교사
7 N대학교 조** 사서
8 N대학교 조** 대학원 진학
9 N대학교 주** 사서 혹은 출판사, 서점
10 N대학교 홍** 대학원 진학 후 만화 도서관 관련 공부 및 연구 희망
11 I대학교 유** 사서(공공도서관)

<표 8>에 정리된 내용을 통해 독서회 참여를 신청한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은 모두 사서
직(공무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서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출판사나 서점으
로 진출해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해 관련 학문을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다.     

4. 독서회 운영 계획 수립

대학생 독서회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동안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총 24회 운영될 계획이다. 다음의 <표 9>는 1년 동안의 대학생 독서회 운영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대학생 독서회 운영 계획

4월 1주 오리엔테이션, 소개 나누기, 함께 토론하고 싶은 작품 나누기
3주 1차 발제 및 토론

5월 1주 현장 전문가 특강 1 – 독서 전문가
3주 2차 발제 및 토론

6월 1주 3차 발제 및 토론
4주 현장 탐방 1 - 서울국제도서전 관람(feat. 별마당도서관) 

7월 1주 현장 전문가 특강 2 – 공공도서관 사서
3주 4차 발제 및 토론

8월 1주 현장 전문가 특강 3 – 학교도서관 사서
3주 5차 발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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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 제시한 대학생 독서회 운영 계획은 모임 첫 날 참여자들과 함께 협의 후 완성한 
것으로, ‘독서 토론’, ‘현장 전문가 특강’, ‘현장 탐방’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 토론은 독서회 모임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장르나 형태, 내용이나 분량에 관계없이 참
여 학생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고 싶은 작품을 제안하도록 했다. 또한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multimedia literacy)가 필요한 현 시대적 특성을 반영해 도서가 아닌 형태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학과 공부와 과제, 시험, 아르바이트 등으로 바쁜 일상을 고려해 한 달에 한 권을 
지정해 과제 독서 후 해당 작품을 제안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 전문가 특강은 독서회 참여 대학생들이 만나보고 싶다고 한 독서 및 도서관 관련 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모셔 각 업무의 특성, 그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 보람을 느끼는 
점과 고충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사람 책(human book)처럼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설정이다. 현장 전문가는 독서 분야, 공
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사서, 한국도서관협회 직원, 출판사 및 서점 대표, 작가 등 도서관이
나 독서, 책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한정했다. 

마지막으로 현장 탐방은 독서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져 보자는 취지에 포함된 활
동으로, 방문할 곳으로는 서울국제도서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규장각, 파주 출판 도시, 

경의선 책거리가 선택되었다. 

다음의 <표 10>은 참여 학생들이 독서회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고 싶다고 제안한 작품들
을 정리한 것이다. 

<표 10> 독서회 토론 작품

9월 1주 현장 탐방 2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feat. 규장각)

3주 6차 발제 및 토론
10월 1주 현장 전문가 특강 4 – 한국도서관협회 직원

3주 7차 발제 및 토론
11월 1주 현장 전문가 특강 5 – 출판사 대표

3주 8차 발제 및 토론
12월 1주 9차 발제 및 토론

3주 현장 탐방 3 – 파주 출판 도시
1월 1주 현장 전문가 특강 6 – 작가

3주 10차 발제 및 토론
2월 1주 현장 전문가 특강 7 - 서점 대표

3주 11차 발제 및 토론
3월 1주 현장 탐방 4 - 경의선 책거리

3주 종합 토론

순번 소속 대학교 이름 토론 제안 작품 매체 유형 분야
1 K대학교 박** 변신 도서 문학
2 K대학교 서** 질문의 7가지 힘 도서 사회학
3 K대학교 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도서 희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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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에 정리한 독서회에서 토론하고 싶은 작품들을 보면 문학 분야 도서가 5권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윤리학과 희곡, 사회학 분야의 도서가 각각 1권씩 더 있으
므로 도서 매체가 총 8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만화 분야 도서가 1종 
2권, 스토리 전개 게임이 2종, 다큐멘터리 영상이 1편이다. 독서회는 참여자의 자발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토론 작품 선정 과정은 참여 학생들의 자율 의사가 전적으로 존중되었다. 

따라서 비도서가 선정될 수도 있고 주제가 편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다양한 분야에 대
해 토론하고 싶다면 총류(000)에서부터 역사(900)까지 주제를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Ⅳ. 대학생 독서회 운영

2019년 4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국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는 총 4번 운영이 
되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하고자 한다.

1. 1회 : 오리엔테이션, 소개 나누기, 함께 토론하고 싶은 작품 나누기

1회는 독서회 주최자와 신청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다. 따라서 서로의 이름을 빨리 익
힐 수 있도록 명패를 준비했고, 모든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트북과 빔 프로젝
터, 스크린을 활용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독서회 조직 목적과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
고, 참여 학생들 각자의 소개를 나누었다. 이어서 함께 토론하고 싶은 작품을 조사했으며, 아
직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나 여러 작품 중 고민을 하고 있다면 차후 선정해 제안하도록 했다. 

또한 모집 공고에는 빠져 있던 내용이지만 성실한 참여 유도를 위해 24회 중 20회 이상 참석
하면 H독서치료연구소에서 수료증을 발급해 준다는 사항을 추가로 공지했다. 

다음의 <표 11>은 독서회 1회 모임을 통해 도출한 의의와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4 N대학교 김** 앵무새 죽이기 도서 문학
5 N대학교 오** 페르세폴리스 1-2 도서 만화
6 N대학교 이** 마지막 잎새 도서 문학
7 N대학교 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도서 윤리학

8 N대학교 조** 웃는 남자 도서 문학
9 N대학교 주** 비밀의 화원 도서 문학
10 N대학교 홍**

Who am I : tale of Dorothy, 
Headliner

게임 스토리 전개
11 I대학교 유** 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 영상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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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1회 모임의 의의 및 시사점

목표 오리엔테이션, 소개 나누기, 함께 토론하고 싶은 작품 나누기
참석 주최자 1명, 대학생 10명

참여 소감
K대학교 서**

가까운 곳에서 모일 수 있어서 좋고, 항상 혼자 독서를 하고 말았는데 함께 의견
을 나눌 수 있어서 많이 배울 것 같다.

N대학교 주**
실제로 모임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다른 학교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만나게 되어 반갑다.

I대학교 유**
어떤 계획으로 운영되는 모임인지 몰랐고 친구도 그런 곳에 왜 가냐고 말해서 
망설였는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의의 1회 모임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을 위한 독서회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시사점
적정 기회가 주어지면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을 위한 독서회가 조직 및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독서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넘어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현장
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열망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2회 : 1차 발제 및 토론

1차 발제 및 토론은 K대학교의 한** 학생이 선정한 도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바탕
으로 실행이 되었다. 발제자는 책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이야기에 사용된 상징, 작품의 시대
적 배경과 작가의 가정적 배경을 정리해 발표한 뒤 먼저 감상을 나눈 뒤 토론하고 싶은 주제
를 발제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음의 <표 12>는 발제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2> 발제 과정과 내용

서지 사항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 테네시 윌리엄스 지음 / 1947년 발간
줄거리 몰락한 미국 남부의 백인 여성 블랑쉬가 여동생 스텔라를 찾아가 결국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 

등장인물
블랑쉬 : 희다는 뜻(전 남편 이름은 그레이), 과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며, 예민하고, 고통을 욕망으
로 해결하며 현실을 회피하려고 함
스텔라 : 현실에 적응적임, 남편의 폭력을 눈 감고 있음
스탠리 : 돌과 석탄을 의미, 물질적이고 마초적임 

상징

색깔
*파랑 : 우울하고 퇴폐적, 뉴올리언스의 빈곤을 상징
*조명 갓의 색 : 자신을 숨기고 싶어함
*옷 : 블랑쉬의 겉옷과 속옷, 스탠리의 옷 
포커놀이
*전쟁과 같이 치열한 사회, 블랑쉬와 스탠리의 대립 관계를 상징
제목
*욕망→묘지→극락으로 이어지는 전차는 욕망을 가진 누군가의 삶을 의미  

작품 배경
시대
*전후 시대, 남부 지역의 몰락, 상충된 삶,
*청교도적 가치관 VS 전쟁으로 인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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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회에서 토론할 작품이 지정되면 참여자들은 반드시 그 작품을 읽고 와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사유로 완독을 하지 못한 채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표 12>에 제시한 과
정과 내용에 따라 발제를 하면, 책을 읽지 못한 사람들도 대략적으로 줄거리를 파악한 뒤 토
론에 참여할 수 있다. 결국 독서회에서의 토론은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했느냐, 지정된 
작품을 완독했느냐, 발제자가 얼마나 준비를 해왔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만약 발제가 
빈약한 상황이라면 참여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현 시대나 대학생이라는 신분과 연결을 
지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다음의 <표 13>과 <표 14>는 추가 발제와 그에 
대한 대학생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3> 추가 발제 및 발언 내용 1

발제 욕망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발언 1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채우
면 만족을 할 테니 바람직하다.

발언 2
(오**)

사람들에게는 많은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욕망을 
다 버릴 수도 없다. 따라서 바람직한가의 여부는 추구하는 욕망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발언 3
(조**)

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어떨 때에는 법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발언 4
(홍**)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14> 추가 발제 및 발언 내용 2

발제 여러분들의 욕망은 무엇인가?

발언 1
(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다.

발언 2
(김**)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 

발언 3
(이**)

나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발언 4
(유**)

우선 중간고사를 잘 보고 싶다. 대학도 제 때에 졸업하고 직장도 잘 들어가서 다니고 싶다.

작가
*가부장적 아버지와 예민한 어머니, 정신 병력이 있는 누나 속에서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으며 동성애
자였음

감상 나누기 및 
토론 발제

감상 나누기
*작품을 읽고 인상 깊었던 부분 나누기
토론
*블랑쉬는 스스로의 본질을 외면했던 것인가 무지했던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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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15>는 독서회 2회 모임을 통해 도출한 의의와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15> 2회 모임의 의의 및 시사점

목표 1차 발제 및 토론
참석 주최자 1명, 대학생 10명

참여 소감
K대학교 한**

책을 추천하고 발제한 사람으로서 너무 어렵고 지루한 작품을 고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뿌듯했다.

N대학교 조**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욕망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추가 발제를 통해 내 욕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N대학교 홍**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읽으면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책과 영화 모두 나와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함께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의의
대학생들 스스로 발제 및 토론을 하면서 2시간 이상 모임을 이끌어 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작품 해석이나 발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점, 문학작품의 경우 영화나 뮤지컬 
등으로 각색된 작품들을 함께 선정해 비교 및 분석 작업을 해보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구할 수 있었다. 

시사점 대학생들 스스로 추천한 작품에 대한 분석과 발제의 기회 제공을 통해 독서회 참여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
을 높여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3회 : 현장 전문가 특강 1 – 독서 전문가

3회 모임은 현장 전문가 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대학생 독서회 모임의 주최자였던 연구자
가 독서 분야 전문가의 입장에서 진행했다. 특강은 90분 이내로 종료했으며, 잔여 시간 동안
에는 대학생들이 직접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고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의 <표 16>은 전문가 특강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6> 현장 전문가 특강 내용

특강 주제 독서 분야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
소주제 1 전문가란?

소주제 2 전문가가 되기 위해 걸어온 길 : 학력, 경력, 자격, 연구 실적, 수상 경력
소주제 3 독서 활용(활동) 분야 : 독서 교육, 독서지도, 독서상담, 독서코칭, 독서클리닉, 독서치료
소주제 5 독서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소주제 6 독서 분야 전문가의 강점과 약점
소주제 7 향후 목표
소주제 8 질문과 답변

 

<표 16>에 정리한 내용은 현장 전문가 특강에서 다룬 주제들로, 독서 분야 전문가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과 강화 과정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될 전문가 특강의 
선례로 삼을 수 있다. 이어서 다음의 <표 17>은 대학생들이 현장 전문가에게 했던 질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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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대학생들이 현장 전문가에게 한 질문

순번 소속 대학교 이름 현장 전문가에게 한 질문 내용
1 K대학교 한** 독서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2 N대학교 오** 자격증을 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3 N대학교 주**
독서 분야 전문가로 강의 및 저술 등 여러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을 다 
어떻게 해내시나요?

4 N대학교 홍**
저는 대학원에서 만화 관련 자료 및 도서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5 I대학교 유**
도서관 사서로 근무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독서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표 17>에 정리한 학생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독서 분야 전문가가 되는 과정과 수입, 직
업으로의 선택 여부, 문헌정보학 대학원 진학까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통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로의 진출을 꿈꾸기 때문에 현실적 측면
의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18>은 독서회 3회 모임을 통해 도출한 의의와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18> 3회 모임의 의의 및 시사점

목표 현장 전문가 특강 1 – 독서 전문가
참석 주최자 1명, 대학생 7명

참여 소감
K대학교 박**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일은 역시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N대학교 오** 도서관 사서에게도 독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N대학교 이**
대학교 생활만으로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원 공부, 자격증 취득, 현장 경험 등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가 편하다는 것을 느꼈다.

의의 대학생들이 도서관 및 독서 관련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획득하고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의 필요성 및 중요
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시사점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이 독서토론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히고 사서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과의 만남은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독서회 일정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4회 : 2차 발제 및 토론 

2차 발제 및 토론은 N대학교의 조** 학생이 선정한 도서 ‘웃는 남자’를 바탕으로 실행이 
되었다. ‘웃는 남자’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로 출판사에 따라 두 권 혹은 한 권으로 출간이 되
었을 만큼 분량이 많다. 따라서 완독을 한 학생은 2명뿐이었다. 따라서 발제자는 원작을 바탕
으로 만들어진 영화와 뮤지컬을 준비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장면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내용 이해를 도왔다. 다음의 <표 19>는 발제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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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발제 과정과 내용

서지 사항 웃는 남자 / 빅토르 위고 지음 / 1869년 발표
완독 여부 확인 완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
타 매체 감상 주인공 그윈플렌이 우르수스를 만나는 장면과, 성장해 데아와 함께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장면을 영화와 뮤지컬을 통해 함께 시청
매체별 차이 찾기 도서, 영화, 뮤지컬로 발표된 작품이 주는 차이가 무엇이라고 느꼈는지 발표

토론 발제
토론
*그윈플렌이 공연에 나선 것은 올바른 선택인가?
*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2차 토론에는 ‘웃는 남자’라는 작품을 도서와 영화, 뮤지컬로 모두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는 1차 발제 후 나눈 소감을 반영한 시도이자, 을 모두 준비해 같은 장면을 다시 및 토론 
과정과 내용은 <표 12>의 내용과 다르다. 왜냐하면 각 작품을 선택한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발제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20>은 독서회 4회 모임을 통해 도출한 의
의와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20> 4회 모임의 의의 및 시사점

목표 2차 발제 및 토론
참석 주최자 1명, 대학생 10명

참여 소감

K대학교 서**
이런 기회에 긴 작품을 읽어봐야 하는데 학교 과제 등의 이유로 앞부분만 조금 읽었
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남긴 리뷰를 읽어보고 왔다. 뮤지컬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거
라도 찾아보고 올 걸 그랬다.

N대학교 김**
홍**가 알려주어서 뮤지컬을 보고 왔다. 그런데 책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역
시 책을 다 읽고 오지 못해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보니 토론에 참여하는데 한계
를 느꼈다.

I대학교 유**
두 권으로 나뉜 책을 선택했는데 1권까지만 읽고 2권은 읽지 못한 채 와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한 사람, 한 장면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아서 지루했지만, 2권까지 
완독할 예정이다. 

의의 총 11번에 걸쳐 실시될 독서토론 중 가장 긴 분량1)의 문학작품이 선정된 시간이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완독 여부와 토론 참여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시사점
본 독서회에서의 독서토론은 한 달에 한 번 실시가 되며, 해당 문학작품도 한 편이다. 그럼에도 분량이 
많으면 대학생들이 완독을 하지 못했고, 토론에도 활발히 참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모두 읽어 오기에 부담
이 없는 분량의 작품을 선정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출석 현황

모임의 핵심은 구성원들이 모두 출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회 역시 모든 대학생들이 빠
짐없이 출석을 해야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다. 다음의 <표 21>은 4회까지의 출석 현황이다.  

1) 더클래식 세계문학 스페셜 에디션(1-3권 합본)은 904페이지, 열린책들의 상․하 권은 각각 469페이지와 946페이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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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대학생 독서회 출석 현황                       (출석 ○, 결석 /)
순번 소속 대학교 이름 4/6 4/20 5/4 5/18

1 K대학교 박** ○ / ○ ○
2 K대학교 서** ○ ○ / ○
3 K대학교 한** ○ ○ / ○
4 N대학교 김** ○ ○ ○ ○
5 N대학교 오** ○ ○ ○ ○
6 N대학교 이** ○ ○ ○ ○
7 N대학교 조** / ○ / /

8 N대학교 조** ○ ○ ○ ○
9 N대학교 주** ○ ○ / ○
10 N대학교 홍** ○ ○ ○ ○
11 I대학교 유** ○ ○ ○ ○

<표 21>에 정리한 4회까지의 출석 현황을 보면 6명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1번 결석
한 학생이 4명, 3번 결석한 학생이 1명 있다. 이 중 3번 결석한 학생은 병환으로 인해 입원을 
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며, 1번 결석한 학생들의 사유는 아버지의 병환, 본인의 몸이 아파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바꾸지 못해서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 독서회 모임에 출석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과 가족의 병환이라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불가
항력적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정해진 일정을 고려해 조율한 뒤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독서는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생산하는 원천이요, 개인이나 사회 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
으로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인간적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누구나 자기 계발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독서를 생활화하거나 실천하는데 열의를 쏟아부어야 한다
(손정표 1999, 116). 그러나 현대인들은 여러 이유로 독서를 등한시하고 있어, 자기 발전도 
꾀하지 못하고 사회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차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독서 역량을 발휘해야 할 전국의 문헌정
보학과 대학생들에게도 독서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구성된 독서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과 
운영 과정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의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대학생 
대상의 독서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국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도출한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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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독서회 조직의 측면에서는 조직하게 된 동기, 모집 공고의 기간과 내용, 독서회 신청
자, 독서회 운영 계획 수립 과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 신청자는 
총 11명이었고 3학년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서회 신청 이유는 ‘독서 역량 강화’와 ‘타 
대학 문헌정보학과 학생들과의 교류’ 때문이었다. 이어서 독서회 운영 기간은 총 1년으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였고, 매월 2회 총 24회 동안 독서토론, 현장 전문가 특강, 

현장 탐방을 실천할 계획이었다. 운영 내용은 1회 때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결정을 해서, 각 
참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참여 의지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어서 대학생 대상 독서회 운영의 측면에서는 2019년 4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4회 
동안 실천된 각 회차 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적정 기회가 주어지면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을 위한 독서회가 조직 및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독서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넘어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은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열망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들 스스로 추천한 작품에 대한 분석과 발제의 기회 제공을 통해 독서회 참여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을 높여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이 독서토론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히고 사서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과의 만남은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독서회 일정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본 독서회에서의 독서토론은 한 달에 한 번 실시가 되며, 해당 문학작품도 한 편이다. 

그럼에도 분량이 많으면 대학생들이 완독을 하지 못했고, 토론에도 활발히 참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모두 읽어 오기에 부담이 없는 분량의 작품을 선정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차후 대학생 대상의 독서회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
하는데 참고가 될 제언이다. 

첫째,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이며 향후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싶어 하는 대학생들은 독
서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
교 및 대학도서관에서는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독서회를 조직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독서회는 참여자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대
학생 독서회도 참여 대학생들이 문학작품을 추천하고 발제 및 토론까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참여 의지와 책임감을 동시에 높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함께 읽고 토론할 작품은 문학 
분야의 도서로 한정짓기 보다는 멀티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주제 분
야를 두루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과 공부와 과제, 시험,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는 학생
들을 위해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을 협의해 결정할 필요도 있다.

셋째, 대부분의 독서회에서는 연중 한 번이라도 선정된 문학작품의 저자를 초청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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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행사를 계획하는데,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에게는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현장에서 근
무하는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현장을 직접 탐방해 보는 경험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여
건이 허락된다면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장도 펼쳐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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